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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의 대표적인 조각가 장 미셸 오토니엘의 개인전이 오는 2월 2일부터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. 이번 전시는 지

난 2010 년 이후 국제갤러리에서 6 년만에 열리는 오토니엘의 개인전이다. 그의 대표적인 유리조각 작품은 물론 석

판화 작품까지 작가의 신작 10 점을 감상할 수 있다. 

장 미셸 오토니엘은 작품활동을 시작한 1980 년대 후반부터 사진, 조각, 설치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존재의 상

실과 부재, 그리고 신체와 정신의 상처를 주제로 다루어왔다. 주로 유황, 왁스, 인과 같은 화려한 외형과 반대되는 독

특하고 역설적인 재료들을 작품에 활용하던 작가는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리를 매체로 작업하기 시작하면서 작

품활동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. 

이번 전시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석판화 ‘Black Lotus’ 시리즈 5점은 검은 연꽃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본 모습을 제작한 

작품이다. 알루미늄, 거울유리, 석판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들로 작업한 이 작품들을 통해 장 미셸 오토니엘의 

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다. 

전시는 오는 3 월 27 일까지 열린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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